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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시(1 )

구체적 보편자 변증법적 운동,■

학습목표※

헤겔을 통해 자아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을 이해한다

주체와 잠재의 관계▲

주체는 빙산의 일각 현행적 자아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밑에 잠재성을 가지고 매설, .

되어 있는 것이 표면을 뚫고 갑자기 올라오기도 한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 주체를 강하게.

해주는 힘이기도 하다.

자아 내부와 자아 외부의 경계▲

지각과 기억은 안과 바깥을 연결하는 통로 혹은 구멍이다 지각을 바탕으로 기억하고 기억.

을 바탕으로 지각하므로 기억과 지각은 뫼비우스의 띠처럼 얽혀있다고 할 수 있다 두 개의.

구멍이 크게 나 있는 벽을 사이에 두고 양쪽에 유체 물 가 있다고 할 때 안쪽의 물이 빙글( ) ,

빙글 돌며 소용돌이 칠 때 바깥쪽에서도 소용돌이 칠 것이고 벽의 두 구멍으로 물이 움직일

것이다 한 쪽의 운동이 구멍을 통해 전달되면서 확대되며 안에서 소용돌이치면 바깥에서.

소용돌이 칠 수밖에 없고 바깥에서 소용돌이치면 안에서도 소용돌이 칠 수밖에 없는 것이

다.

구체적 보편자▲

바깥이라고 하는 것과 안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완전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며 시간의 흐

름에 다라 거대하게 꼬이고 있다 그것을 현실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헤겔의 절대정신 절대. . (

지 도 그 안에 극명한 차이가 넘쳐날 대로 넘쳐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) ?

바로 헤겔이 이야기하는 구체적 보편자이다 구체적 보편자는 추상적인 보편자와 전혀 다. ,

르며 일체의 차이를 다 망라한 보편자를 의미한다.

변증법적 운동▲

끝없이 이어지는 뫼비우스의 소용돌이가 칠수록 점점 더 미세한 운동을 하게 될 것이고 그

럴수록 점점 미세한 결들이 생겨나는 것이다 이것이 변증법적인 지향의 운동이다 아주 깊. .

숙한 미세한 결까지 포착해내는 운동을 하는 자기 속에 무늬를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절대

정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.

규정과 삶▲

결국 행동에서 중요한 것은 사이 매듭짓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규정은 양쪽에서 할 수, .

있는 것이다 행동이 생산의 바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행동에 대한 규정 즉 삶에 대. . ,

한 규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개념이다 그리고 개념을 바탕으로 규정을 한다 개념. .

은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자아와 다른 개념들



이 산출되는 것이다 그래서 규정을 꼭 개념적이라고 볼 수 없다 실제 삶에 있어서는 행동. .

의 방향을 결정해주기 때문이다.

개념의 운동▲

규정들은 자아 내부에서만 혹은 자아 바깥에서만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뒤섞이면

서 운동을 한다 헤겔의 경우 역사를 개념의 운동으로 본다 이때의 개념은 들어오는 것이. .

기도 하고 나가는 것이기도 하고 섞이기도 하는 것이다 따라서 헤겔에서는 현실 자아 외. (

부 도 충분히 반영되고 내면 자아 내부 도 반영될 수 밖에 없다) ( )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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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시(2 )

데카르트 마르크스 니체 프로이트, , ,■

학습목표※

세기 후반의 철학자들을 통해 자아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을 이해한다19

반성하는 자아▲

냉소성을 넘어서서 삶의 의지처를 찾을 때 자아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다가오게 된

다 자아의 확고함이라는 점에서 근대철학의 자아는 반성을 필요로 한다 깊은 반성을 통해. .

심층에 있는 자아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어떤 것에도 오염되지 않은 견고한 자아를 만들.

려고 노력을 했지만 세기 후반에 가서 이런 것들이 깨지기 시작한다19 .

마르크스의 사회적 존재▲

마르크스는 사회적 존재라고 하는 형식을 끌어들여서 자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견고한 것

이 아닌 것이라고 한다 모든 견고한 것들이 녹아내리면 혁명이다 혁명은 사회 경제적인. “ .”

것뿐만이 아니라 존재 인식 자체에서 견고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녹아내리는 것이다 마르, .

크스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자신을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없다.

프로이트와 무의식▲

프로이트는 이성적인 틀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이상적 행동들을 설명해 내기 시작했다 초자.

아 가 명령을 내리고 자아 가 행동을 하는 것뿐이다 자기 자신 속 밑바탕(super ego) (ego) . ( )

자기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무의식 속에서 소용돌이치고 있는 것들이 있는 것이다 초자, .

아는 바깥과 자아가 잘 구분이 되지 않고 소용돌이치고 있는 것이다.

니체와 디오니소스▲

니체는 디오니소스 도취 초인을 이야기한다 니체는 프로이트와는 다른 접근 방식을 택한, , .

다 니체는 속으로 파고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깥으로 나간다 니체가 말하는 영원회귀도. .

전 우주와 자신을 합일 시키는 것이며 그때 도취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, .

데카르트의 현실과 꿈▲

데카르트는 현실이 꿈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즉 꿈처럼 현실도 인간의 무의. ,

식 속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튀어나온 것이 아닐까 했던 것이다 데카르트는 무의식으로, .

내려가지 않고 의식이 의식을 거치는 과정을 통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명제,

를 만들어낸다.


